
안녕 하세 요.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임미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가 이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더 나은 대학상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학생 복지 정책'을 평가지표에 새롭게 포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여학생이 학생 사회에서 배려해야 할 '소수자'인가라는 물음부터

여학생 휴게실 등 여학생들만을 위한 시설, 제도 등이 역차별이라는 논란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대학 안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의견을

지표 선정에 반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가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1. 여학생만을 위한 공간(휴게실, 여학생회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2. 교내 성폭력 예방, 대처를 위해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거나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가?

3. 아이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3번 항목은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 지표로 쓰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 항목들에 대한 연대 총여학생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각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실 필요는 없고, 평소에 생각해 오시던 것에 비추어

위의 항목이 지표에 적합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학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온 시설, 제도 등이 있다면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긴 이메일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임 미 진

univ@joins.com(대학평가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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